
48 노동자가 만드는

한노보연 이모저모

임용현 상임활동가

차별은 제도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을 때 더 깨기 어렵습니다. 어느덧 공기처럼 익숙해진 차별을 걷어내려면 

이러한 질서를 공고하게 만든 제도적 환경은 무엇인지 둘러보고 손질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 생깁니다. 

가장 선연하게 떠오르는 사건은 비교적 최근 일인데요. 지난 4월 20일 CU 편의점 물품을 배송하는 화물노

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인 CU를 상대로 대화를 요청하던 중, 대체 배송 차량 운행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측

과 경찰에 의해, 멀리까지 연대하러 갔던 컨테이너 화물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노동자를 끝내 죽

음으로 몰고 간 이번 참극에도 제도적 차별이 근저에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

기는커녕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고용노동부의 태도에 맨 먼저 

가슴을 쓸어내린 건 아마 CU였겠지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쟁의행위를 무력

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통상적인 노사관계의 범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신호를 정

부 쪽에서 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로 새겨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화물노동자

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그동안 정부가 용인하고 제

도가 뒷받침했던 차별을 “지금, 여기서 멈추자”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평등을 향한 요구와 다짐을 실현하는 것은 비단 일터 

안에서의 과제만은 아닐 텐데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

는 모든 공간에서도 이러한 고민과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각자의 고유함이 있는 그대

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공동체,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고민을 담아 「반성폭력 내규」 제정 

논의를 지난 9개월여 동안 지속해 왔고, 2026년 4월 

11일 드디어 내규 제정에 이르렀습니다. 5월 14일(목) 

저녁 7시에는 내규 제정의 맥락, 성평등한 조직활동을 

위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사건 접수 방법과 이후 절

차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한노보연 반성폭력 내

규 회원 설명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